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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리그1 전북, 새 사령탑에 EPL  출신 포옛 감독 선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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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K리그1 전북, 새 사령탑에 EPL 출신 포옛 감독 선임. (사진=전북 현대 제공)

[서울=뉴시스]안경남 기자 = 명가 재건에 나선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가 새 사령탑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

(EPL) 출신의 거스 포옛 감독은 선임했다.

전북은 "전 그리스 대표팀 감독 포옛(57)을 새 감독으로 최종 낙점했다"고 24일 밝혔다.

구단은 "유럽에서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, 세계 정상급의 선수들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

포옛 감독을 제 9대 감독으로서 최고의 적임자로 판단했다"고 설명했다.

EPL 첼시, 토트넘 홋스퍼에서 선수로 뛴 포옛 감독은 리즈 유나이티드와 토트넘에서 수석코치를 지냈다.

이후 브라이튼에서 감독직을 시작한 그는 선덜랜드(잉글랜드)를 비롯해 AEK 아테네(그리스), 레알 베티스(스페인), 보르도(프

랑스) 등 다양한 리그와 클럽을 거췄다.

최근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그리스 대표팀을 이끌었다.

또 위르겐 클리스만 경질 후 새 감독을 찾던 한국 축구대표팀의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다. 

우루과이 출신의 포옛 감독은 선수 시절 타 리그에서 언어와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최고의 선수로 발돋움했으며, 지도자로서도

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으며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한 축구인이자 지도자로 평가받는다.



전북 구단은 "포옛 감독이 세계 최고의 축구 무대인 EPL에서 지도자로서 성공과 실패를 통해 쌓은 역경의 경험과 노하우가 팀

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것"이라고 기대했다.

이어 "특히 축구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며 선수들과 소통하고 포용하는 능력은 리그 최정상급 수준의 선수들로 구성된 전북 선

수단을 건강하게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점으로 평가했다"고 덧붙였다.

또 "포옛 감독이 추구하는 유연한 전술과 뛰어난 통찰력에도 큰 기대를 모은다"고 강조했다.

포옛 감독을 보좌할 코치진은 2009년 브라이튼부터 15년간 함께한 수석코치 마우리시오를 비롯해 파나요티스 피지컬 코치,

디에고 분석코치 등 기존 사단이 함께 한다.

또 국내 무대 경험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고 선수단과의 원활한 가교 역할을 위해 정조국 전 제주 유나이티드 코치와 황희훈 골

키퍼 코치를 선임했다.

포옛 감독은 "아시아와 K리그 무대는 감독으로서 새로운 도전이다. 이 도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선수들과 그리고 팬들과 함께

만들어가겠다'며 "축구는 소통과 신뢰가 전술, 전략보다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. 선수들과 소통하고 팬들에게 신뢰받아 전북

이 K리그 최고의 팀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포부를 전했다.

전북 이도현 단장은 "국내·외의 훌륭한 감독 후보 지도자분들이 많으셨기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. 팀의 현재 상황과 중장기적

인 관점을 모두 고려해 수많은 고심 끝에 판단했다"며 "구단의 비전과 철학에 대한 높은 공감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장 중

요한 선임 기준으로 내세웠으며 포옛 감독이 보여준 축구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, 팀을 대하는 열정적인 모습에 깊은 인상과 신

뢰를 얻었다"고 말했다.

한편 포옛 감독은 이번 주말 국내에 입국해 클럽하우스 점검 및 취임 기자회견 등 공식 일정에 나선다.

이어 내년 1월2일 태국 동계전지훈련을 통해 2025시즌 준비에 들어간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knan90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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